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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필 

축하합니다 
강 혜 옥 

 

달그락…달그락… 

꿈속에서런듯 그릇소리가 나의 귀전에 귀맛좋

게 돌려온다. 

눈을 번쩍 뜬 나는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있었다. 

서둘러 부엌에 나가니 이게 무슨 일인가. 부엌

에서는 이미 앞치마를 두른 세대주가 기름냄새를

 풍기며 아침식사를 준비하고있었다. 

《어마나!》 

나는 가볍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때아닌 때에 봄소나기를 맞는 심정이랄가. 나

는 놀라움과 감탄의 웃음을 금치 못하며 그의 등

을 떠밀었다. 

《미안해요. 내가 그만 깜박…》 

하지만 싱글벙글 웃으며 하는 세대주의 말은 

더욱 가관이였다. 

《일없소. 오늘이야 3.8절이 아니요. 자, 어서 

들어가오.》 

두눈을 끔쩍 감으며 살갑게 등을 떠미는 세대

주의 인정미에 가슴은 뜨거워지고 이 세상의 행

복을 다 독차지한것만 같은 감정에 휩싸였다. 

공장에 나가면 지배인이라는 직분으로 늘 바쁘

게 사업하는 세대주였지만 오늘 아침은 영 딴사

람이 된듯싶었다. 

이어 방안에는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다. 

색다른 음식은 없어도 세대주가 차려준 음식상

이여선지 산해진미를 다 올려놓은듯 무척 풍성해

보였다. 

수저를 들며 하는 세대주의 다정한 인사말! 

《여보, 축하하오.》 

뭉클, 나의 마음은 한없는 행복에 젖어들었다. 

이때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애까지도 향기

그윽한 꽃송이를 안겨주며 생글생글 웃는다. 

《어머니, 3.8절을 축하해요.》 

꽃송이를 받으며 나는 귀여운 딸애를 꼭 껴안

아주었다. 

집식구들한테서 축하의 인사를 받고보니 이 아

침엔 별스레 모든것이 다 새롭게 안겨든다. 

늘 마주앉던 밥상, 언제나 함께 모여앉군 하던

 이 아침의 밥상이지만 불덩어리를 안은듯 가슴

은 뜨거워만진다. 

창문턱에 놓여있는 화분의 꽃잎새조차 더욱 푸

르러보이고 장식장에 놓여있는 새기술발명증서며

 딸애의 최우등표창장까지도 모두 새롭게 안겨왔

다. 

더없이 소중한 우리 집, 나의 가정이라는 생각

이 가슴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축하! 평범한 녀성로동자로 조국을 위해 크게 

해놓은 일도 없이 한 가정을 꾸려온것밖에 없는 

나였지만 이렇게 축하의 인사를 받고보니 생각도

 깊어진다. 

3.8국제부녀절!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이날을 맞고보내

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녀성들이 제일 복

받은 녀성들이라고 말하고싶다. 

문뜩 새해의 아침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

사를 하시며 온 나라 가정들에 화목과 더 큰 행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 나의 귀전에 다시금 울려온다. 

그 축복의 여운이런듯 3.8국제부녀절 이 아침

에 우리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넘친다. 

지난해 3.8국제부녀절기념 음악회 《녀성은 꽃

이라네》를 관람하시면서 소박한 부부2중창과 가

족중창도 들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

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은 그대로 온 나라 천만군

민의 심장에 따사론 해빛으로 비쳐들었다. 

그 진정, 그 사랑이 고마워 목메여부르는 행복

의 노래, 기쁨의 노래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

정다해 모실 한마음에 불타는 이 나라의 녀성들

이다. 

생각해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속

에 우리 녀성들을 위해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

들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다시금 되새겨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그때로부터

 우리 녀성들은 흘러오는 세월과 함께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시책속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

오고있다.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그리도 찬눈비 다 

맞으시며 험한 령, 험한 고지를 넘고넘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불멸의 업적을 우리 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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